
불법사금융 업자‘이실장’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
1  범죄 수법

□ 불법고금리대출의 중개 –실행 –추심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며, 대포폰‧통장
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

◦ (중개)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*,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유인

하여 이실장(불법사금융업자)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

◦ (대출) 이실장은 이른바 30/55*와 같은 초단기‧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,

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

    *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

◦ (추심)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,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가족과

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

2 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

□ (특정 연락처로 유도) 등록된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, 통화품질 불량 등의

이유를 내세워 특정 연락처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

→ 특히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

신고 필요

□ (개인정보 요구) 대출 과정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

이나, 가족‧지인 연락처를 요구

→ 대출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주변지인들의 개인정보 요구시 즉시 중단

□ (원스톱 종합·전담 시스템)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원스톱

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* 적극 활용

    * 신고‧상담 ☞ [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 1600-5500, [금감원] 1332, [경찰] 112

협조사항

 ❍ 구ㆍ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자료제공 :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소비자보호팀 ☎ 051-606-1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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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① 불법 채권추심

 ‣ 피해자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 20만원을 
차용(일주일 뒤 40만원 상환 조건)하기 위해, 신분증 및 차용증을 들고 찍은 
본인 사진을 전송하고, 네이버 주소록을 통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가족·지인의 
연락처를 제공

 ‣ 일주일 뒤 상환을 못 하자 불법사금융업자는 하루 이자 5만원씩을 지급
하라고 요구하였고,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
욕설로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 

 ‣ 이후로도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
동생의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, 나아가 직장 동료들에게도 
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인 
불법추심을 일삼음

⇨ (유의사항) 가족‧지인의 연락처,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
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, 불법추심 
피해(우려)발생시 금감원‧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
무료 지원제도 등을 활용 

② 불법사금융업

 ‣ 자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중에 있던 피해자는 은행권 
대출이 곤란한 상황에서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중인 
대부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음

 ‣ 잠시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이 왔고, 피해자는 등록대부업체인 줄 알고 
원금 100만원을 차용(일주일 뒤 180만원 상환 조건)하면서 차용증 및 신분증을 
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전송

 ‣ 피해자가 원금 일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“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심
하겠다”는 등의 협박을 하며 불법추심을 예고

⇨(유의사항)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*하고, 온라인 대부
중개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
불법사금융업자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 
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·경찰에 제보

* (확인방법) 파인(fine.fss.or.kr) →금융회사→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


